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8 pp. 190-199,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8.19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190

*Corresponding Author : Sung-Soon Ka(Kongju National University)
Tel: +82-10-5408-2229  email: ezimail@naver.com
Received May 19, 2017
Accepted August 17, 2017

Revised (1st July 31, 2017, 2nd August 16, 2017)
Published August 31, 2017

남성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건강 체력 평가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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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evaluation of health related fitness 
according to the working styles of male manufacturi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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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남성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건강 체력 평가기 을 제시하는데 있다. 피험자는 K 기 에

서 실시한 건강 체력검사를 받은 40, 50  남성 제조업 근로자 15,329명이다. 건강 체력 요인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조성이다. 각각의 요인을 확인하기 해 최 산소섭취량, 악력, 윗몸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체지방
률을 측정했다. 자료는 SPSS versio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원분산분석, T-검정, 일원 분산분석(Scheffe), 백분  수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 체력은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최 산소

섭취량 : F=88.67 (p<.001), 악력 : F=20.09(p<.001), 윗몸일으키기 : F=42.06(p<.001),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F=69.44(p<.001), 체지방률 : F=136.75(p<.001)) 건강 체력 항목의 백분 수를 토 로 평가 기 을 설정하 다. 둘째, 최 산

소섭취량,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장직 근로자의 평균값이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값보다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
났다. 반면에 윗몸일으키기와 체지방률은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값이 장직 근로자의 평균값보다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
났다. 셋째, 이러한 평가 기 은 국민체력실태조사 기 치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 체력 
평가 시에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평가 기 을 다르게 용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standard of health-related fitness evaluation according to the
working styles of male manufacturing workers. The subjects were 15,329 male manufacturing workers aged from 40
to 59 years old who had taken a health-related fitness test by K Institution. Health-related fitness components are 
cardiorespiratory endurance, muscular strength, muscular endurance, flexibility and body composition. We measured
Vo2max, grip strength, sit-up, trunk flexion forward, and body fat percentage to ascertain each component. Data were
analyzed with Two-way ANOVA, T-test, One-way ANOVA(Scheffe) and Percentile using SPSS version 18.0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ealth-related fitness of manufacturing workers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ir working styles(maximum oxygen uptake : F=88.67(p<.001), grip strength : 
F=20.09(p<.001), sit-up : F=42.06(p<.001), trunk flexion forward : F=69.44(p<.001), body fat percentage : 
F=136.75(p<.001)).Therefore, the evaluation standard was set based on the percentile of health fitness items. Second,
the average Vo2max, grip strength, and trunk flexion forwardof blue-collar workers were higher than those of 
white-collar workers at all ages.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sit-up and body fat percentage of white-collar workers
were higher than those of blue-collar workers at all ages. Third, these evaluation criteria differed greatly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National Physical Fitness Survey. Therefore, we have confirmed that the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working style of a worker when evaluating his health-related 
fitness. 

Keywords : blue-collar worker, health related fitness, national physical fitness survey, percentile standard, white-colla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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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무직 근로자는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로 변하면

서 좌업 근무 자세가 많아졌으며 신체활동이 부족한 상

태다. 장직 근로자는 생산 장의 인간공학 인 설계 

 자동화 라인의 구축으로 힘든 육체노동시간은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은 층의 생산 장 근무 기피 

상으로 장직 근로자의 고령화와 근속연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 수
행 하[1,2]  작업 련 업무상 질병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3,4]. 고용노동부의 2015년 산업재해 황 분석에 
의하면[5] 체 산업재해자 수는 90,129명이며 사고재해
자는 82,210명, 질병 재해자 7,919명으로 나타났다. 사
망자는 1,810명으로 그  사고사망자는 955명(53%), 질
병사망자는 855(47%) 명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사

망자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사고사망자와 질병사망

자 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뇌 심 계 질환으

로 인한 사망재해는 향후 사업장에서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것으로 측되며, 이제는 사고 방은 물론 질

환으로 인한 사망재해에도 더욱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병과 작업 련성 질병

방, 생산성 향상을 해 사업장 내 자율 건강증진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 확산되고 있는 주요 건강
증진 활동은 운동, 체력측정, 연, 스트 스 해소 로

그램 등이다. 그  가장 비 이 높은 단일 로그램은 운

동이며, 주 내용은 스트 칭 체조이다. 근로자들은 주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통해 체력 리를 하고 있다[6].
건강 체력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기 가 되는 신체

 능력으로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 이 

나타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7]. 건강 체력은 심폐지
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구성 5개의 요인이며 
근로자의 작업 수행능력, 심  장애, 근골격계 질환, 
비만 등의 만성질환과 깊은 련이 있다[8].  Blair 등[9]
은 심폐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최  산소 섭취 능력과 

사기능이 발달하여 순환기 질환 방에 도움을 주고 근

력, 근지구력이 우수하면 근육 피로를 방하여 근골격
계 질환을 방할 수 있다고 했다. Lienohn 등[10]은 성
인의 체력수 을 향상시키면 상동맥 질병과 련이 있

는 심장질환, 고 압 등의 발생 험성이 감소될 수 있으

며 신체에 합한 유연성과 충분한 근력, 근지구력의 유

지는 의 손상  척추질환, 요통 등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결국, 건강 체력 수 과 건강 상태는 한 련

이 있으며[11] 근로자의 건강 체력수 을 향상시키면 뇌 

심 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방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최 로 국민체력검사를 실시한 

후 지 까지 29년이 되었다. 198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2007년까지 7회 실시되었고 2007년 이후 2년 주기로 단
축하여 4회(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가 실시되
었다. 국민 건강·체력 연구 실태조사의 목 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 계층별 체력실태를 악하여 개인
의 스포츠 성과 직업에 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의 체력 상태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1차 척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 그 실
효성은 성별, 연령별 국민체력 평가기 치 제시와 변동 

추이  원인 분석 등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동안 수집된 

체력측정 결과들은 표본의 크기와 집단 선정 과정에 문

제가 있어 국민의 정확한 체력실태 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이다. 표본의 크기가 무 작고 지역별로 측
정 단체를 임의 선정한 집락 추출 방식이며, 측정종목과 
방법이 바 어 타당성, 거지향 기 설정에 문제가 있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 재의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
와 실제 국민의 체력수 은 부합하는가?‘ ‘국민체력 기
치를 성별, 연령별, 직업별 건강 체력 기 으로 활용하

여도 문제는 없는가?’ 등 다양한 문제 이 제기되고 있

다[12]. 특히 강상조가 주지한 바와 같이 국민체력실태
조사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장 측정값 

사이와는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근무 형태의 근
로자에게 일 으로  국민체력 기 치를 용하여 평가

한 결과 값은 그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집단별로 이루어진 체력평가 기  설정 련 

연구는 고령 여성[13], 여고생[14], 교육 학생[15], 유아
[16, 17], 지 장애인[18], 척수장애인[19], 군인[20], 한
국 성인 남녀[21-23]를 상으로 이루어졌다. 근로자를 
상으로 한 건강 체력 평가 기  설정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제조업 남성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건

강 체력 평가 기 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형태(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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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직)에 따른 건강 체력 백분  규 을 제시한다. 둘
째, 사무직 근로자와 장직 근로자의 건강 체력 수 을 

비교한다. 셋째,  결과를 국민체력 실태조사의 건강 체
력 평가 기 과 비교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 상자는 K 기 의 6개(서울, 인천, , 
구, 경남, 부산) 지역본부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직원 건강 체력 검사를 받은 40, 50  남성 제조

업 근로자다. 자발 으로 체력 측정실을 이용한 근로자 

 한 항목 이상 결시자 와 불량 자료를 제거하고 총 

15,329명(사무직 4,723명, 장직 10,606명)을 최종 선
정하 다. 측정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다. 이들의 연령  구간별 측정 사례 수 황은 Table 
1과 같으며 신체  특징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Case Number According to the Age Groups 

Age(yr) White
collar Blue collar Total

40-44  1,924  3,716  5,640

45-49  1,517  3,331  4,848

50-54    919  2,527  3,446

55-59    363  1,032  1,395

Total 4,723 10,606 15,329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SD)

Age(yr) Height(cm) Weight(kg) BMI(kg/m²)

White Collar 

40-44 171.84±5.30 72.44±9.12 24.51±2.66
45-49 170.77±5.33 71.96±9.05 24.65±2.65
50-54 169.67±5.19 70.49±7.66 24.47±2.26
55-59 169.25±5.21 69.91±8.33 24.37±2.38

Blue Collar

40-44 171.00±5.63 71.53±9.53 24.43±2.77
45-49 169.84±5.49 70.10±8.77 24.28±2.59
50-54 168.17±5.45 68.71±8.67 24.27±2.60
55-59 167.65±5.51 67.27±8.65 23.90±2.58

2.2 측정항목 및 방법

측정항목은 건강 체력인 심폐지구력(cardiorespir-atory 
endurance), 근력(muscular strength), 근지구력(muscular 
endurance), 유연성(flexibility), 신체 조성(body composition)
이다. 

심폐지구력은 에어로 바이크를 이용한 최 산소섭취

량(vo2max)을 측정하 다. 회 수를 50rpm/min으로 고
정하고 1분마다 15W(와트) 씩 증 부하를 하 다. 최
산소섭취량은 최  심박수의 75% 수 에서 구해진 

와트와 최고 맥박치의 계를 통해 만들어진 직선회귀 

추정식으로 산출하 다. 근력은 악력(grip strength)을 측
정하 다. 직립자세에서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팔
은 몸통에서 15° 정도 벌렸다. 그립은 검지의 제2 이 

직각이 되도록 조 하 다. 양손을 각각 2회 측정 후 높
은 값으로 기록하 다. 근지구력은 윗몸일으키기(sit-up)
를 측정하 다. 발은 약 30cm 벌리고 양손으로 귀를 감
싸듯 잡고 어깨 센서와 무릎 센서를 정확하게 통과하도

록 했다. 30 간 실시한 횟수를 기록하 다. 유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trunk flexion forward)를 측정
하 다. 다리를 곧게 펴서 발바닥을 측정 지지 상자에 붙
이고 두 손을 겹친 상태에서 계측기를 최 로 도록 했

다. 2회 측정 후 높은 값으로 기록했다. 신체조성은 생체
기 항 분석 장비를 활용해 체지방률(% body fat)을 
측정하 다. 측정 4시간  운동을, 2시간 에는 식음
료를 하게 했다. 각각의 측정 항목  방법은 Table 3
과 같다. 

Table 3. Measuring Items and Measuring Method  

Items Method Machine Unit

Cardio-
respiratory 
endurance

VO2max COMBI 75XL 
(Japan) ml/kg/min

Muscular strength Grip Strength SM 2000D 
(Korea) kg

 Muscular 
endurance

Sit-up SM 2000N 
(Korea) time/30sec

Flexibility Trunk Flexion 
Forward

SM 2000G 
(Korea) cm

Body composition % body fat Inbody720
(Korea) %

 

2.3 자료처리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MS-Excel과 SPSS 
18.0 version을 활용하 다. 구체 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근무형태별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이

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근무형태별 차이를 
살펴보기 해 T 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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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ile
(％)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Age Age

40-44 45-49 50-54 55-59 40-44 45-49 50-54 55-59

95 42.1 42.3 42.9 44.6 43.0 43.0 43.4 44.5 
90 40.0 39.3 40.0 40.0 40.5 40.6 40.8 41.2 
85 38.2 38.0 38.4 38.0 39.1 39.0 39.2 39.2 
80 37.3 37.1 37.2 36.7 38.1 38.2 37.9 37.9 
75 36.5 36.2 36.1 35.7 37.2 37.3 36.9 36.8 
70 35.7 35.5 35.3 35.0 36.4 36.5 36.1 36.0 
65 35.0 34.8 34.7 34.2 35.7 35.7 35.4 35.3 

60 34.3 34.2 33.9 33.3 35.1 35.0 34.7 34.6 
55 33.7 33.6 33.3 32.5 34.5 34.3 34.2 33.8 
50 33.1 33.0 32.7 32.0 33.9 33.7 33.6 33.4 
45 32.5 32.5 32.4 31.5 33.2 33.1 33.0 32.7 
40 32.0 31.8 31.7 30.9 32.6 32.5 32.5 32.5 
35 31.4 31.2 31.1 30.3 32.1 32.0 31.9 32.0 
30 30.7 30.8 30.4 29.6 31.4 31.5 31.1 31.2 
25 30.1 30.0 29.9 29.1 30.6 30.6 30.4 30.5 
20 29.4 29.2 29.1 28.3 29.9 30.0 29.6 29.9 
15 28.4 28.5 28.4 27.6 29.0 29.2 28.8 29.0 
10 27.4 27.7 27.4 26.7 27.9 28.0 27.8 28.0 
5 25.9 26.1 25.5 24.8 26.4 26.5 26.2 26.1 

Perce-ntile
(％)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Age Age

40-44 45-49 50-54 55-59 40-44 45-49 50-54 55-59
95 55.6 55.0 54.3 52.5 57.2 55.9 54.0 52.7 
90 53.2 52.7 51.6 50.3 54.7 53.4 51.5 50.2 
85 51.9 51.4 49.6 49.0 53.0 51.9 49.8 48.7 
80 50.9 50.2 48.1 48.0 51.7 50.4 48.5 47.6 
75 49.8 49.2 47.2 47.1 50.7 49.2 47.6 46.4 
70 48.9 48.1 46.4 46.0 49.7 48.3 46.8 45.4 

둘째, 근로자의 건강체력 수 에 한 근무형태별, 연
령 구간에 한 건강체력 평가 기 은 정규분포에 따라 

MS-Excel의 Percentile 함수 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
 규 으로 설정하 다. 

이 연구의 모든 통계  유의수 은 =.05이다. 

3. 연구결과

3.1 근무형태별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위 규준

최 산소섭취량을 연령별 근무형태별로 이원 분산분

석한 결과 F=88.67(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 산소섭취량에 하여 연령별로 근무형태별 차이

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모든 연령 구간에서 장직이 사

무직보다 높다고 나타났다.

Table 4. Age Differences of VO2max by Working 
Styles                          (㎖/㎏/min)

Age
(yr)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t

N M±SD S N M±SD S

40-44 1,924 33.50±5.11 a 3,716 34.19±5.28 a 4.76***

45-49 1,517 33.38±5.04 a 3,331 34.19±5.40 a 5.06***

50-54 919 33.24±5.20 a 2,527 33.99±5.44 a 3.81***

55-59 363 32.77±5.68 a 1,032 34.11±5.99 a 3.71***

F 2.23 0.86

 * : p<.05, ** : p<.01, *** : p<.001

최 산소섭취량의 백분  규 을 연령구간에 따라 근

무형태별로 나 어 구하 다. 최 산소섭취량의 백분  

 상  30%, 50%, 70%의 비교는 장직이 사무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체 연령구간의 앙값을 평균 으로 

볼 때 장직은 사무직보다 2.73% 높게 나타났다.

Table 5. VO2max Percentile Criterion(㎖/㎏/min)

  

3.2 근무형태별 악력 백분위 규준

악력을 연령별 근무형태별로 이원 분산분석한 결과 

F=20.09(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력에 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악력은 낮게 나
타났다. 연령별로 근무형태를 살펴본 결과 40-44세 사이
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Age Difference of Grip Strength by Working 
Styles

Age
(yr)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t

N M±SD S N M±SD S

40-44 1,924 45.92±6.00 a 3,716 46.67±6.32 a 4.36***

45-49 1,517 45.22±5.98 b 3,331 45.39±6.05 b 0.88

50-54 919 44.00±5.97 c 2,527 43.84±6.12 c 0.65

55-59 363 43.00±5.73 d 1,032 42.30±6.15 d 1.88

F 37.90*** 187.69***

 
악력의 백분  규 을 연령구간에 따라 근무형태별로 

나 어 구하 다. 악력의 백분   상  30%, 50%, 
70%의 비교는 사무직 보다 신체활동이 많은 장직 군
에서 40-44세∼45-49세까지 높게 나타났다. 체 연령

구간의 앙값을 평균 으로 볼 때 장직은 사무직보다 

0.67% 높게 나타났다. 

Table 7. Grip Strength Percentile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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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8.1 47.3 45.6 45.2 48.7 47.4 45.9 44.5 
60 47.4 46.4 45.1 44.2 47.9 46.8 45.2 43.5 
55 46.6 45.7 44.3 43.5 47.1 46.0 44.4 42.8 
50 45.9 45.1 43.6 42.9 46.5 45.2 43.8 41.8 
45 45.2 44.5 43.1 42.4 45.6 44.3 43.1 41.2 
40 44.5 43.7 42.5 41.6 45.0 43.6 42.3 40.3 
35 43.7 43.0 41.9 40.8 44.2 43.0 41.5 39.7 
30 42.9 42.0 41.0 40.0 43.4 42.0 40.7 38.6 
25 42.0 41.3 40.4 38.9 42.6 41.2 39.9 38.0 
20 41.0 40.2 39.4 38.4 41.5 40.3 38.9 37.2 
15 40.0 39.0 38.5 37.3 40.3 39.3 37.8 36.1 
10 38.6 38.0 37.2 35.7 38.7 38.0 36.3 34.8 
5 36.0 35.7 35.3 33.5 36.6 36.1 33.7 33.2 

Perce-ntile
(％)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Age Age

40-44 45-49 50-54 55-59 40-44 45-49 50-54 55-59

95 27.0 26.2 25.0 23.0 27.0 26.0 24.0 22.0 
90 26.0 25.0 24.0 22.0 26.0 25.0 22.4 21.0 
85 25.0 24.0 23.0 20.0 25.0 24.0 22.0 20.0 
80 24.0 23.0 22.0 20.0 24.0 23.0 21.0 19.0 

75 24.0 23.0 21.5 19.0 23.0 22.0 20.0 19.0 
70 23.0 22.0 21.0 19.0 23.0 22.0 20.0 18.0 
65 23.0 22.0 20.0 19.0 22.0 21.0 19.0 17.0 
60 22.0 21.0 20.0 18.0 22.0 21.0 19.0 17.0 
55 22.0 21.0 20.0 17.0 21.0 20.0 18.0 16.0 
50 21.0 21.0 19.0 17.0 21.0 20.0 17.0 16.0 
45 21.0 20.0 19.0 16.0 20.0 19.0 17.0 15.0 
40 20.0 20.0 18.0 15.0 20.0 19.0 17.0 15.0 
35 20.0 19.0 18.0 15.0 19.0 18.0 16.0 14.0 
30 19.0 19.0 17.0 14.0 18.0 18.0 15.0 14.0 
25 19.0 18.0 16.0 14.0 18.0 17.0 15.0 13.0 
20 18.0 17.0 16.0 13.0 17.0 16.0 14.0 13.0 
15 17.0 17.0 15.0 12.0 17.0 15.0 13.0 12.0 
10 17.0 16.0 14.0 11.0 16.0 15.0 11.0 11.0 
5 15.0 14.0 13.0 10.0 14.0 13.0 10.0 9.0 

3.3 근무형태별 윗몸일으키기 백분위 규준

윗몸일으키기를 연령별 근무형태별로 이원 분산분석

한 결과 F=42.06(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윗몸일으키기에 하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윗몸일으키기는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근무형태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Age Difference of Sit-up by Working 
Styles(time/30sec)

Age
(yr)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t

N M±SD S N M±SD S

40-44 1,924 21.17±3.84 a 3,716 20.58±4.12 a  5.32***

45-49 1,517 20.40±3.86 b 3,331 19.57±4.23 b  6.72***

50-54 919 18.85±3.85 c 2,527 17.28±4.45 c 10.18***

55-59 363 16.48±4.15 d 1,032 15.76±4.16 d  2.81**

F 189.80*** 532.58***

윗몸일으키기의 백분  규 을 연령구간에 따라 근무

형태별로 나 어 구하 다. 윗몸일으키기의 백분   

상  30%, 50%, 70%의 비교는 두 직군 간에 비슷한 경
향으로 나타났고 체 연령구간의 앙값을 평균 으로 

볼 때 사무직이 장직보다 2.56% 높게 나타났다.

Table 9. Sit-up Percentile Criterion(time/30sec)

 

3.4 근무형태별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백

분위 규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연령별 근무형태별로 이

원 분산분석한 결과 F=69.44(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  하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의 경우 54세 이
하보다 55-59세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직의 

경우도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며 49세 이하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별로 근무형태를 살펴본 결과 40-49세만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Age Difference Trunk Flexion Forward by 
Working Styles(cm)

Age
(yr)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t

N M±SD S N M±SD S

40-44 1,924 10.94±8.11 a 3,716 12.17±7.79 a 5.46***

45-49 1,517 10.99±7.59 a 3,331 12.10±7.92 a 4.58***

50-54 919 10.78±7.83 a 2,527 11.30±7.97 b 1.71

55-59 363 9.44±8.26 b 1,032 10.55±7.81 c 2.29*

F 4.06** 16.25***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의 백분  규 을 연령구간

에 따라 근무형태별로 나 어 구하 다. 앉아 윗몸 앞으
로 굽히기의 백분   상  30%, 50%, 70%의 비교는 
체 연령구간에서 장직이 사무직에 비해 높은 유연성

을 보여주고 있으며 체 연령구간의 앙값을 평균 으

로 볼 때 장직이 사무직보다 11.60%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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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runk Flexion Forward Percentile Criterion(cm)

Perce-ntile
(％)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Age Age

40-44 45-49 50-54 55-59 40-44 45-49 50-54 55-59
95 22.7 22.5 22.7 20.6 23.8 23.9 23.0 22.3 
90 20.7 20.2 20.1 18.9 21.7 21.9 21.0 19.8 
85 19.0 18.6 18.5 17.7 20.0 20.0 19.5 18.3 
80 17.9 17.4 17.2 16.5 18.7 18.5 18.1 17.2 
75 16.7 16.1 16.0 15.3 17.6 17.4 17.0 16.0 
70 15.5 15.0 15.0 14.5 16.5 16.3 15.9 14.9 
65 14.5 14.2 14.1 13.2 15.5 15.4 14.8 13.6 
60 13.6 13.3 13.0 12.1 14.5 14.4 13.7 12.6 
55 12.5 12.3 12.0 11.8 13.6 13.6 12.6 11.9 
50 11.7 11.6 11.5 10.8 12.6 12.7 11.9 11.2 
45 10.4 10.5 10.7 9.4 11.9 12.0 10.9 10.4 
40 9.6 9.7 9.8 8.0 10.8 10.8 9.6 9.5 
35 8.5 8.7 8.6 7.0 9.9 9.7 8.5 8.4 
30 7.3 7.6 7.4 5.2 8.8 8.7 7.8 7.0 
25 6.0 6.5 6.1 4.3 7.5 7.3 6.5 5.6 
20 4.6 5.0 4.6 3.2 6.0 5.8 5.2 4.5 
15 2.6 3.2 3.2 1.5 4.2 4.2 3.6 2.6 
10 0.5 1.2 0.6 -0.8 1.6 1.9 1.7 0.5 
5 -4.2 -2.0 -2.6 -6.2 -1.9 -1.3 -2.6 -3.0 

  

3.5 근무형태별 체지방률 백분위 규준

체지방률을 연령별 근무형태별로 이원 분산분석한 결

과 F=136.75(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체지방률에 하여 연령별로 장직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19세가 50-59세보다 
체지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근무형태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Age Difference Body Fat by Working 
Styles(%)

Age
(yr)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t

N M±SD S N M±SD S

40-44 1,924 21.97±5.11 a 3,716 20.69±5.45 b 8.76***

45-49 1,517 21.85±5.03 a 3,331 20.75±5.19 b 6.93***

50-54 919 22.17±4.75 a 2,527 21.44±5.41 a 3.81***

55-59 363 22.22±4.75 a 1,032 21.45±5.46 a 2.52*

F 1.03 14.72***

체지방률의 백분  규 을 연령구간에 따라 근무형태

별로 나 어 구하 다. 체지방률은 백분   상  30％, 
50％, 70％의 비교는 체 연령구간의 앙값을 평균
으로 볼 때 사무직이 장직보다 7.01％ 높게 나타났다.

Table 13. Body Fat Percentile Criterion of White 
Collar Worker(%)

Perce-ntile
(％)

White Collar Worker Blue Collar Worker
 Age Age

40-44 45-49 50-54 55-59 40-44 45-49 50-54 55-59
95 30.0 29.9 29.7 29.9 30.0 28.8 29.9 29.9 
90 28.3 27.9 28.2 28.1 27.5 27.0 28.1 28.1 
85 27.4 26.9 27.1 26.9 26.2 25.9 26.8 26.8 
80 26.4 25.8 26.4 26.0 25.1 24.9 25.8 25.8 
75 25.7 25.1 25.5 25.3 24.2 24.1 24.7 25.1 
70 24.7 24.5 24.6 24.7 23.4 23.5 24.1 24.3 
65 24.2 23.9 24.1 24.1 22.7 22.8 23.5 23.7 
60 23.4 23.2 23.4 23.3 22.1 22.2 22.9 22.8 
55 22.8 22.5 22.8 22.8 21.3 21.7 22.1 22.2 
50 22.0 21.9 22.2 22.5 20.7 21.1 21.6 21.5 
45 21.5 21.3 21.7 21.9 20.0 20.4 20.9 20.9 
40 20.8 20.5 21.1 20.9 19.4 19.6 20.2 20.1 
35 20.0 19.9 20.5 20.4 18.6 18.9 19.6 19.3 
30 19.2 19.4 19.8 19.7 17.8 18.2 18.7 18.5 
25 18.5 18.5 18.9 18.9 17.1 17.5 17.9 17.8 
20 17.5 17.8 18.2 18.2 16.2 16.5 16.9 16.9 
15 16.3 16.9 17.2 17.5 15.0 15.3 15.8 16.2 
10 15.3 15.7 16.2 16.3 13.7 13.8 14.4 14.6 
5 13.5 13.5 13.8 13.7 11.5 11.6 12.6 12.5 

4. 논의

건강 체력은 근로자의 작업 수행 능력과 건강 유지에 

한 련이 있다[24].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
강 체력 평가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  업무

상 질병을 방하는데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장직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나 기존 근로자의 작업 

환 배치 시 개인의 건강 체력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무엇보다는 근로자의 정
확한 체력수  악이 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작업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건강 체력 백분  규 을 설정하고 국민체력 실태조사 

평가 기 치와 비교해 보았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근로
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연령 구간이 

부분 10세 단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령증가로 인한 
변화의 폭을 최소화하기 해 5세 단 로 구분하 다. 
이 연구와 동일한 연령 단  기  연구는 국민체력실태

조사가 유일하여 논의가 여의치 않은 항목이 있었다. 
최 산소섭취량 평균은 40  사무직 33.44 ㎖/㎏/min, 
장직 34.19 ㎖/㎏/min 다. 50 는 사무직 33.00 ㎖/㎏

/min, 장직 34.05 ㎖/㎏/min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일반인을 상으로 수정된 Astrand-Rhyming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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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한 Siconolfi 등[25]이 보고한 40  25.3 ㎖/
㎏/min, 50  22.3 ㎖/㎏/min의 연구 결과보다 높은 수
을 보 다. 하지만 최 [22]이 일반인을 상으로 
트 드 을 이용한 자동 가스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보

고한 40  39.7 ㎖/㎏/min, 50  36.9 ㎖/㎏/min 보다 낮
은 수 을 보 다. 반면, 이춘원[26]의 사무직 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트 드 을 이용한 자동 가스 분

석 검사에서  40  최  산소 섭취량은 32.03 ㎖/㎏/min
이었다. 한 구 수 와 백윤호[27]의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별 체력수 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에어로 바이크를 

이용한 검사에서 40  사무직은 34.56 ㎖/㎏/min, 생산
직은 36.02 ㎖/㎏/min, 50  사무직은 34.35 ㎖/㎏/min 
생산직은 34.65 ㎖/㎏/min를 보 다. 체 연령 에서 

장직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 보다 높았다. 한 연령
증가에 따른 수 의 감소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와 같은 결과는 연구 상자의 특성과 측정 장비 차이

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 산소섭

취량 평가 시 별도 기  용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근력을 평가하기 한 악력은 두 집단 모두 연령증가

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에 직군 간에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력은 사무직 
40  45.57 kg, 50  43.5 kg, 장직 40  46.03 kg, 50
 43.07 kg로 측정되었다. 최 [22]의 연구에서는 일
반인 40  49.5 kg, 50  46 kg를 보 다. 이춘원[26]의 
연구에서는 40  사무직 근로자의 근력은 42.60 kg를 
보 다. 반면, 구 수와 백운효[27]의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사무직 40  46.2 ㎏, 50  45.3 ㎏, 장직은 40  

47.3 ㎏, 50  45.8 ㎏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
로 장직이 사무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생산 장에서 더 많은 근력을 요구하는 장직 

근로자에게 높게 나타나므로 근무 형태별 악력의 별도 

기  용을 지지해 주고 있다.
국민체력실태조사[28]의 악력 기 치와 본 연구의 악

력 기 치를 비교한 결과  연령에서 사무직, 장직 모
두 국민체력 실태조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40∼44세에서 사무직 45.9 kg, 장직 

46.7 kg이었지만 국민체력 실태조사는 41.9 kg으로 나
타났다. 45∼49세에서는 사무직 45.2 kg, 장직 45.4 
kg이었지만 국민체력 실태조사는 43.5 kg으로 나타났다. 
50∼54세에서는 사무직 44.0 kg, 장직 43.8 kg이었지

만 국민체력 실태조사는 40.3 kg으로 나타났다. 55∼59
세에서는 사무직 43.0 kg, 장직 42.3 kg 이었지만 국
민체력 실태조사는 39.7 kg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근로자의 근력 평가를 하여 국민체력실태조사의 기

치를 용하기에 다소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해 윗몸일으키기를 측정하

다. 근지구력은 특정 근육 혹은 근 군의 운동 지속 능력
[29]으로 체력수  단시 필수 인 측정항목이다. 상체 
근지구력을 포 으로 측정한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국

가수 의 체력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이는 것 에 

하나는 윗몸 일으키기이다[30]. 본 연구에서는 30 간 

측정했으며 5세 단 로 연령을 구분했다. 선행연구에서 
10세 단 로 연령을 구분하 고 국민체력실태조사는 1
분간 측정하여 비교가 여의치 않았다. 본 연구와 동일하
게 30 를 측정한 구 수와 백운효[27]의 근무형태별 체
력수  비교 연구에서 사무직은 40  18.01회, 50  

15.70회 다. 생산직은 40  16.90회, 50  14.40회로 
사무직이 생산직 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에서는 사무직은 40  20.40회, 50  16.48회로 나타났
다. 장직은 40  19.57회, 50  15.76회로 사무직 근
로자가 장직 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직의 근지구력 수 이 사무직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제 수 은 사무직이 유의하게 높았다. 
상치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가 일상

생활에서 복부비만을 방하기 한 신체 활동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명의 사무직 근로자 구두 면담 
결과, 복부비만이 증가되는 것을 막고 요통 방을 해 
122명이 퇴근 후 윗몸일으키기를 꾸 히 실천하고 있었

다. 그 결과 다른 체력 항목은 장직 보다 낮았지만 윗
몸일으키기 항목은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한 사무직의 근무 자세가 유리한 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골반의 방 경사가 장직 보다 더 확 되

어 있고 고  굴곡근과 요추 직립근의 긴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연성을 평가하기 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측정했다.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5세 연령구간으로 분석
되어 있는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 다.  연

령 에서 장직, 사무직, 국민체력실태조사 순으로 나
타났으며 연령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0∼44세에서 
사무직 10.9 cm, 장직 12.2 cm이었고 국민체력실태조
사는 9.8 cm 나타났다. 50∼54세에서 사무직 10.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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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직 11.3 cm이었고 국민체력실태조사는 9.7 cm 나타
났다. 55∼59세에서 사무직 9.4 cm, 장직 10.6 cm이
었고 국민체력실태조사는 8.0cm 나타났다. 45∼49세에
서는 사무직 10.0 cm, 장직 12.1 cm이었고 국민체력
실태조사는 7.6 cm 나타나 최  4.5cm 차이 값이 있다.

Einkauf[31]는 척추의 운동성과 말   수행능력

의 노화에 따라 유연성은 감소한다고 하 다. 본 연구결
과는 54세까지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55세경에 이르러 
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김태왕[32]의 연구에서는 남성
의 경우 40  이후 극도로 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 다.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
는 2000년  이후 정부의 본격 인 사업장 건강증진활

동 추진(스트 칭 체조의 보 , 심시간을 이용한 요가 
운동 개 등)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조성은 체지방률을 측정하 다. 근무형태에 따른 

체지방률은 사무직이 장직 보다 체 연령구간에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무직의 체지방률은 45∼49세
가 장직은 40∼44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체력
실태조사 역시 본 연구와 동일한 5세 연령구간으로 분석
했으며 체 연령 에서 사무직, 장직, 국민체력실태 
조사 순으로 나타났다. 40∼44세에서 사무직 22.0%, 
장직 20.7%이었고 국민체력실태조사는 17.8%로 나타났
다. 45∼49세에서 사무직 21.8%, 장직 20.8%이었고 
국민체력실태조사는 18.4%로 나타났다. 50∼54세에서 
사무직 22.2%, 장직 21.4%이었고 국민체력실태조사
는 19.6%로 나타났다. 55∼59세에서 사무직 22.2%, 
장직 21.5%이었고 국민체력실태조사는 19.5%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 방법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
된다. 국민체력실태조사는 피부두겹 측정법(skinfold 
calliper)을, 본 연구에서는 생체 기 항 측정법

(bioimpedence assessment:BIA)을 사용했다.    근로자
들의 근무형태별 건강 체력 항목에서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은 장직이 사무직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근지구력과 체지방률은 사무직이 장직 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한 악력, 유연성, 신체조성은 국민체력
실태조사 평가 기 치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맞는 건강 체력 평가 기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사무직과 장직 근로자의 평가 기 은 

다르게 용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형태별 건강 체력 항목의 
백분 수를 구하 고 이를 토 로 건강 체력 평가 기

을 설정하 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 체력은 근무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 산소섭취량,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항목에서는 장직 근로
자의 평균값이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값보다 모든 연령에

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윗몸일으키기와 체지방률 항
목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값이 장직 근로자의 평

균값보다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평
가 기 은 국민체력실태조사 기 치와 비교했을 때  많

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 체력 평가 시에
는 근로자에 맞는 평가기  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제언 

건강 체력 평가 지표의 안정화를 해서는 측정도구, 
측정 방법을 지 보다 더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 
정확한 측정을 해서는 측정 요원들을 상으로 한 측

정 매뉴얼에 한 지속 인 집합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측정된 국의 공공기 (보건소, 국민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 의회, 한국산업 안 보건공단 

등)의 자료를 통합해 직업 형태 등에 따른 평가 지표를 
세분화시켜야 한다. 이를 한 일 성 있는 사업 수행을 

해서는 공공기  등에 한 정책 인 국가 지원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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